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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 2024년 11월 16일(토)

윤석열 대통령, APEC 정상회의 계기

베트남 신임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 개최

- 교역 및 투자, 인프라, 핵심광물 공급망, 방산 등 분야 협력 방안 논의 -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

지시간 11/16, 토) 「르엉 끄엉(Luong Cuong)」 베트남 신임 국가주석과 첫 정상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은 올해 10.21. 취임

  대통령은 끄엉 주석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국과 베트남 관계는 발전 속도와 협

력의 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모범 사례라고 하면서, 양국 관계를 더욱 도약시켜 

나가자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상호 3대 교역국인 양국이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앞으로도 베트남의 고속철과 같은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이 지

속 참여해 호혜적 협력이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베트

남에 건설될 예정인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를 중심으로 양국이 공급망 협력에도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끄엉 주석은 한-베트남 관계는 매우 특별하고 중요하다고 하고, 양국이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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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신뢰를 강화하며 포괄적 분야에서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

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아직 양국 간 더 많은 협력의 기회가 남아 있

으며, 베트남은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끄

엉 주석은 양국이 각자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상호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양 정상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깊은 신뢰에 기반하여 국방, 안보 분야에

서 교류 협력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만족을 표했으며, 퇴역함 양도 사업

과 같은 베트남 해양 안보 역량 강화 지원을 지속하면서 방산 협력 분야에서도 

호혜적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끝>


